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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inter-industry coupling structures within commercial districts on food service sales performance in Seoul’s developed commercial districts. The study is motivated by the transformation of consumer behavior from simple purchasing-oriented consumption to experience and activity-oriented consumption, driven by the growth of online consumption and rising income level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explained commercial performance through industrial diversity or agglomeration levels, this study focuses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industries by employing a co-presence index to measure the degree of coupling between the food service sector and the retail and service sectors. OLS (Ordinary Least Squares) and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s were appli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inter-industry coupling structures differ across industries, and food service sales increased more significantly when coupled with service industries than with retail industries. Moreover, these effects rema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proportion of food service businesses within commercial distric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temporary food service performance is more sensitive to structural inter-industry coupling relationships than to simple industrial composition or commercial distric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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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고용인구 대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3%로 OECD 평균인 16.5%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6.1%)과 일본(9.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 비율은 2017년 29%에서 2025년 4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은퇴 이후 경제활동의 형태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단순한 생계형 경제활동을 넘어 중요한 경제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은 상권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 활동 제한으로 인해 대면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동시에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모바일 기반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 또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비대면 소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박종옥 외(2023)의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의 72.3%가 전자상거래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44%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식품 및 외식 분야에서 디지털 소비 경험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채널 지출 증가 순위를 살펴보면, 식품·외식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류, 위생·미용, 문화·여가 등이 다음 순위로 나타나면서 오프라인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상권 활성화 사업,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상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개별 점포 지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상권 내부의 구조적 특성이나 업종 간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상권은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복합적인 경제 생태계이며, 상권의 성과는 단순한 점포 수나 업종 다양성뿐 아니라 업종 간 결합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역의 경제적 진화와 성장은 단순히 업종의 가짓수를 늘리는 양적 다양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과 기술적·지식적 접점이 있는 업종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 하는 질적 구성(composition)에 의해 결정된다(Hidalgo et al., 2018). 전통적인 상권이론에서는 점포집적과 재화 특성에 따른 집적 효과를 중심으로 상권의 형성과 성과를 설명해 왔다. Christaller(1966)의 중심지 이론, Hotelling(1929)의 선형시장 모형, 최소차별화 원칙 등은 동종업종의 집적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소비자의 비교 쇼핑과 탐색 비용 절감이 점포집적을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Nelson(1970)은 재화의 특성에 따라 집적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구매 이전에 비교가 가능한 탐색재(search goods)는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적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경험재(experience goods)는 상대적으로 공간적 제약이 덜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탐색과 가격 비교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소매업 집적이 제공하던 비교쇼핑 기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미용, 교육, 의료, 여가 등 대면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가 중심을 이루며, 목적성 방문과 긴 체류시간을 유도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특성은 상권 내 추가적인 소비 기회를 확장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상권에서는 단순한 업종 규모나 비중보다 서로 다른 업종이 어떠한 구조로 결합되어 있는지가 상업적 성과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소비가 확산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서울시 발달상권을 대상으로 외식업과 소매업, 서비스업 간의 결합구조가 외식업 매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가 주로 점포 수, 업종 비중, 업종 다양성 등 상권의 총량적 특성에 집중한 것과 달리 업종 간 결합구조에 주목하여 상권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된 소비 환경 속에서 상권의 업종 결합구조가 가지는 의미를 재검토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시이며, 다양한 상업활동이 집중되어 있고 상권 관련 공공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상권 구조분석에 적합한 도시이다. 또한, 상권의 공간적 구분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상권 구분 체계 기준을 적용하였다. 서울시는 상권의 면적, 점포 밀도, 도보 가능 권역, 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권을 골목상권, 전통시장, 발달상권, 관광특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포 밀도가 높고 다양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발달상권 249개(Figure 1)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1. 
				
            

            
              Commercial district status in Seoul
            
            

            

          

          발달상권은(Table 1) 주로 도심, 역세권, 업무지구 등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높은 집객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이 도보 가능한 범위 내에 집적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골목상권, 전통시장 및 관광특구의 경우 특정 업종의 비중이 매우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업종 간 결합구조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종 간 상호작용과 결합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상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 
				
            

            
              Definition of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
            
            

          

          
          

        

        
          2)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2024년 횡단면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시 영세자영업자 평균 영업 기간이 8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종 간 결합구조가 단기간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횡단면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상권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시기로 이러한 자료는 상권의 일반적인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일상적 활동이 회복된 2024년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분석자료 및 분류업종 구분
        
          1) 분석자료
          분석을 위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였다(Table 2).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는 상권 단위별 면적, 매출, 점포 수, 유동인구, 상주인구, 소득 등 상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서울시 상권의 구조적 특성과 상업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자료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분석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able 2. 
				
            

            
              Top 100 life-related business types in Seoul
            
            

          

          
          

        

        
          2) 분류업종
          업종 간 결합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업종 분류 기준의 설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업종 분류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63년 제정된 이후 현재 제11차 개정까지 이루어졌으며, 산출물의 특성, 투입요소의 특성, 생산활동의 결합 형태 등을 기준으로 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국가표준 분류체계이다. 분류 구조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4개, 세분류 501개, 세세분류 1,205개로 구성된 5단계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빅데이터기반 다양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이용해 상권 단위 모니터링, 정책수립,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컨설팅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사업체 수가 많고, 종사자 수가 5인 미만 소규모,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100대 생활밀접업종으로 정의하여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업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보다 소비자의 방문과 이용이 결합되는 업종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산업 중심의 분류보다는 생활 소비 중심의 업종분류로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100대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 분석방법
        발달상권 내에서 업종 간 결합구조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수행되었다. 먼저 다중선형회귀모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활용하여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수요, 상권 규모, 업종구조 및 업종 간 결합구조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후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매출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한 겉보기무관회귀모형(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SUR 모형은 방정식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함으로써 동일 상권 내 업종별 매출 방정식이 공유하는 관측되지 않는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OLS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계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Zellner, 1962).

        이러한 분석절차를 통해 상권 내 업종 간 결합구조가 매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동일 상권 내 소비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구매 외부효과와 상업 집적 이론
        공간적 집적이 가져오는 외부효과는 Marshall(1920)이 제시한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의 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특정 산업의 집중이 숙련 노동자와 정보의 공유를 이끌어내 지역 경제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이 이론은 소비 영역에서 쇼핑 외부성(shopping externalities)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적용된다. 이는 한 점포의 매출이 인접한 점포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특정 점포가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그 효과가 주변 점포로 확산되어 상권 전체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O’Sullivan, 2004).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해 연관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은 공간적으로 집적된 소매상 군집(retail cluster)을 형성하게 된다.

        구매의 외부효과는 불완전 대체재(imperfect substitutes)와 보완재(complements)에서 발생한다. 불완전 대체재는 서로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상품으로 소비자는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는 비교쇼핑(comparison shopping)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 행태는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공간적 집적을 유도한다. Wolinsky(1983)는 소비자의 정보 불완전성과 탐색 비용이 점포의 지리적 집중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구매 전 여러 매장을 비교하는 탐색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한곳에 모여있는 매장클러스터를 방문함으로써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동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유인책은 개별상점이 경쟁을 피해 분산되려는 성질보다 강력하게 작용하여 모든 판매자가 한 지역에 모이는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상태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업적 밀집은 단순히 물류의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낮추려는 결과물로 해석하였다.

        한편, 보완재는 동일한 쇼핑 과정에서 함께 소비되는 재화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인접할 경우 소비자는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구매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 행태는 다목적 쇼핑(multipurpose shopping)의 형태로 나타나며, 소비자는 여러 구매 목적을 하나의 쇼핑 여행으로 결합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Dellaert et al.(1998)은 소비자가 여러 목적지를 결합하여 방문하는 다목적·다지점(multipurpose·multistop) 쇼핑 행동을 분석하며,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주기, 매장 선호도, 공간적 제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쇼핑 경로를 선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점포들은 구매의 외부효과로 인해 특정 지역에 집적하며,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함으로써 매출 극대화를 기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서울시 발달상권을 살펴보면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외식, 소매, 서비스업이 단일 업종에 편중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분포하며, 업종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집객 효과와 소비 효율을 강화하는 전통적 구매 외부효과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 행태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비교쇼핑이 일상화되면서 물리적 집적을 통한 탐색 비용 절감 효과, 즉 구매 외부효과의 유의성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업종 간 결합구조가 상권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전통적으로 소매업의 집적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오늘날은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재화의 정보 특성과 점포집적
        재화의 정보적 특성에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른데, 이에 따라 점포집적의 메커니즘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구분이 경험재(experience goods)와 탐색재(search goods)이다. 점포의 집적 패턴이 상품의 정보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Nelson(1970)에 의해 이론화되었으며, 그는 이를 소비자 탐색 과정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설명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정보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점포를 순회하는 탐색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의 강도는 재화의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탐색재는 경험재와 비교했을 때 사전 정보 수집의 편익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비교쇼핑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는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경험재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체험해 보아야만 그 품질, 효용,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주로 외식, 미용, 강의,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또한, 탐색재는 직접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도 제품의 주요 특징과 품질 수준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전제품, 의류 및 잡화 등이 포함된다. Nelson(1970)은 경험재보다는 탐색재 성격의 재화들이 비교쇼핑에 유리하도록 클러스터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소매 업종의 점포집적에 관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신우진·신우화(2009)는 49개 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에 걸쳐 군집 성향을 나타내는 업종들을 탐색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군집 성향을 나타내는 업종으로 한복점, 고시원, 중고가구점, 액세서리점이 군집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외에서도 Krider and Putler(2013)는 캐나다 밴쿠버 캘거리를 대상으로 집적을 이루는 업종과, 회피가 중요한 업종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는데 가구, 화장품, 의류, 신발, 주얼리 등은 집적을 이루는 업종, 주유소, 슈퍼마켓, 주류 판매점, 애견용품점, 약국 등은 집적을 회피하는 업종으로 분석하였다. 이렇듯 재화의 특성에 따라 점포의 집적과 분산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Nelson(1970)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탐색재의 성격이 강한 소매업 중심의 집적구조가 강한 집객효과를 창출해 왔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경험재적 성격이 강한 외식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동종 집적보다는 다른 업종과의 결합을 통해 소비효용이 증대되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오늘날의 상권 환경에 적용할 경우, 온라인 유통과 모바일 기반 정보탐색이 보편화되면서 탐색재적 성격이 강한 소매업의 비교쇼핑 기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상권에서는 단일 업종의 집적보다 서로 다른 업종 간 결합구조가 소비 행태와 매출 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상권 다양성에 관한 연구
        Jacobs(1961)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은 단일 기능의 집중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혼합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시 다양성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복합용도(mixed use), 소규모 블록(small blocks), 오래된 건물의 혼재(mixed building age), 충분한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서로 다른 활동 주체의 이용을 중첩시키며 상호 유입과 외부효과를 통해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다양성의 논의는 상업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 상권의 경우 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이 서로 다른 재화 특성과 소비 행태를 가지면서도 동일한 공간에 복합적으로 집적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소매업은 비교쇼핑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서비스업은 목적형 방문을 통해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체류시간의 증가는 외식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업종의 공존은 상권 내 소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업적 활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권의 업종 다양성과 상업적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져 왔다. Yoshimura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스페인 50개 도시 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Jacobs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 상업공간 다양성과 매출 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성이 높은 상권일수록 전체적인 매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소도시보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같은 대도시에서 더욱 뚜렷하였으며, 다양성이 높은 상권은 매출을 견인하는 허브상점이 형성되어 소비자들의 연쇄 방문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idalgo et al.(2020)은 미국 47개 도시의 100만 개 이상의 편의시설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내 시설들이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 간 공동 입지(co-location) 패턴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그의 연구에서는 단순 다양성 수준이 아니라, 어떤 관련있는 업종들이 함께 존재하는가라는 질적 구성에 주목하였다. 국내에서도 상권 다양성 관련 연구 다수가 진행되었다. 정혜윤 외(2025)는 서울시 상권을 대상으로 업종 다양성과 점포 밀도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발달상권에서는 업종 다양성과 점포 밀도가 높을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김기찬 외(2025) 연구에서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다양성 지수, 상권 활력지수를 활용하여 상권 유형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유상권을 선별하기도 하였다. 정성기(2025)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업종 다양성이 상권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종 다양성이 창·폐업 균형과 매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석 외(2022)는 서울시 상권 특성이 소매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업종 다양성 변화와 인구 특성이 소매업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지원(2018)은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업종 다양성과 점포 밀도가 상권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정란(2017)은 업종 다양성 수준에 따라 상권의 형성과 공간적·경제적 특성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는 업종 다양성과 상권 성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대부분 업종 다양성의 총량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권 내에서 서로 다른 업종 간의 관계가 상업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상권을 대상으로 외식업, 서비스업 및 소매업이 특정 업종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성과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권 내 업종 결합구조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4. 상권 매출 결정요인 연구
        상권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매출 규모는 상권 내 소비활동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상권 매출 변화는 지역 상업 생태계의 건전성과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상업지역의 매출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등 인구 특성, 접근성 및 집객시설과 같은 입지 특성, 점포 수와 업종 구성 등 상권의 구조적 특성이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Kang(2022)은 상권 위계별로 상업환경과 상업적 집적 요인이 소매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각 상권의 맥락에 맞는 세밀하고 차별화된 공공 정책 및 규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Wang et al.(2022)은 중국 첸난현의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리적 미시수준에서 소매업 매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인구밀도와 도로망의 확충은 소매 매출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생활 서비스, 금융 등 비상업적 시설이 밀집할수록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외식이나 대형 쇼핑몰과 같은 유사 상업시설은 오히려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최막중·신선미(2001)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보행량과 상업시설 방문객 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동인구가 소매업 매출의 핵심 예측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성은영(2018)은 상업지역 매출 결정요인을 일반화선형모형(GLM)으로 분석한 결과 도심 접근성이 높을수록 외식업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현모(2018), 김지원(2018), 김현철·이승일(2019) 등은 골목상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인구 구조, 업종 다양성, 집객시설 등 상권의 구조적 요인이 매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상권의 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도 확대되었다. 이진희 외(2022)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존의 기존 외식업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약해졌음을 확인하였다. 권도율·전재식(2022)은 코로나 전후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발달상권과 골목상권 모두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외식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슬 외(2022)는 팬데믹 시기 상권의 인구 특성과 업종 특성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박영준(2023)은 코로나19 전후 골목상권 매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외식업의 경우 유동인구가 매출에 유의하지 않거나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상권을 하나의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인구, 입지, 시설 등 개별 요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상권 내 업종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특히 서울시 상권은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이 복합적으로 분포하는 집적 구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업종 간 결합 관계가 상권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상권 관련 연구는 주로 업종구성의 총량적 지표가 상권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점포 밀도, 업종 비중, 다양성 지수 등을 활용하여 상권의 혼합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권의 집적 수준과 업종 다양성이 매출 증가나 상권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다양성이라는 외형적 지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이 어떠한 결합구조를 형성하고 그것이 상권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온라인 유통의 확대와 소비 행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오늘날의 상권 환경에서는 상권 성과를 개별 점포 수준의 결과로만 설명하기보다는 상권 내 업종 간 관계 구조와 그에 따른 구조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권 내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간 결합구조에 주목하여, 동일한 수준의 업종 다양성을 가진 상권이라 하더라도 업종 간 결합 유형에 따라 상업적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업종 혼합의 효과를 단순한 다양성의 총량 수준이 아니라, 업종 간 관계 및 결합구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Ⅳ. 연구설계
      
        1. 연구질문 및 모형 설정
        
          1) 연구질문
          본 연구의 관심사는 서울시 249개 발달상권의 업종별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다. 정확히는 탐색재적 성격의 소매업과 경험재적 성격의 외식업, 서비스업 간의 구조적 결합을 살펴보고 상권의 성과지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질문)

          서울시 발달상권에서 업종 간 결합 유형은 매출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H1). 발달상권의 업종구조 특성(업종 밀도, 업종 다양성, 업종 간 결합구조)은 매출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업종 간 결합구조의 영향은 업종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2) 모형설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과 다방정식 모형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분석은 크게 단일방정식 OLS 모형과 다중방정식 SUR 모형으로 구성된다.

          먼저, 다중선형회귀(OLS)모형을 설정하였다. OLS 모형은 업종별 매출을 단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인구특성, 상권규모, 업종구조 요인이 매출 성과에 미치는 평균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 목표가 있다. 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1) 
				
                
              

            

          

          
            	종속변수: ln(업종별 매출액(원/천m2))


            	독립변수(Xki): 인구, 규모, 업종구조, 결합지표 등 복수


          

          다만, OLS모형은 동일 상권 내에서 서비스업 및 소매업 매출과 외식업 매출이 상호 연관되어 변동하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업종별 매출 방정식 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한 SUR 모형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SUR 모형은 각 방정식이 다른 종속변수를 갖지만 개별 방정식의 설명변수가 중복되거나 일부 동일하더라도 방정식 간 오차항이 상관되어 있을 경우 이를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OLS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계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Zellner, 1962).

          식으로 나타내면 식 (2)와 같다.

          
            
              
                	
                  
                
                	
                  (2) 
				
                
              

            

          

          식 (2)에서 각 방정식은 서로 다른 종속변수를 가지지만, 오차항 간 상관관계를 허용한다. SUR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매출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여 업종별 결합 효과를 비교하고, 업종 간 결합구조가 업종별 매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Wald 검정을 통해 동일 방정식 내 결합구조 변수 간 영향력의 상대적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OLS 및 SUR 모형은 변수 간의 통계적 관계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지만, 변수 간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식별하는 분석모형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업종 간 결합구조와 매출 성과 간의 통계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Ⅴ. 연구분석
      
        1. 서울시 상권 업종구조
        
          1) 업종분포 비율
          서울시는 사업체 수가 많고,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으며, 창업 등 진출입이 용이한 업종으로 100대 생활밀접업종을 정의하여 크게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업종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업종 중 외식업은 약 28%, 서비스업은 약 36%, 소매업은 약 36% 비율로 전체 업종의 균형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만, 최댓값, 최솟값 비율이 일부 몰려있는 상권이 존재한다. 세부적인 업종별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달상권의 업종별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Figure 2, Table 3), 외식업은 20~30% 구간에 집중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은 30~40% 구간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평균 비중을 나타냈다. 소매업의 경우 분포의 우측 꼬리가 길게 나타나 일부 상권에서 소매업 중심의 기능적 특화가 발생(가락시장, 농수산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소매특화 상권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발달상권이 단일 업종에 의해서 지배되기보다는, 서비스업과 소매업을 기반으로 외식업이 기능적으로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2. 
				
            

            
              Industry composition of developed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
            
            

            

          

          
            Table 3. 
				
            

            
              Industry composition of developed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
            
            

          

          
          

        

        
          2) 업종 다양성(shannon entropy index) 분포
          엔트로피 지수는 상권 내 업종들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도시공학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산업·업종 다양성을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 지수의 값이 클수록 업종 간 비중이 균형적으로 분포된 상권으로 해석되며, 반대로 값이 작을수록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이 강한 상권으로 분류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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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 상권 j의 엔트로피지수


            	pij : 상권 j에서 업종 i의 비중


            	N : 업종의 개수


          

          <Figure 3>은 서울시 발달상권의 업종 다양성 지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분석 결과, 서울시 발달상권 다양성 수치는 평균 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발달상권 생활밀접 100대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댓값은 약 4.6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업종 다양성은 비교적 다양한 상권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발달상권이 외식, 서비스, 소매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엔트로피 지수는 업종 배분의 균등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업종 간의 실질적인 연계 구조를 포착하는 데는 분석적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주요 업종들이 고르게 분포된 상권에서는 미세한 구조적 변화가 지숫값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변별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의 양적 수치를 넘어 업종 간 결합 방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업종 동시성 지수를 분석 도구로 추가로 활용하였다.

          
            
            

            Figure 3. 
				
            

            
              Distribution of the industry diversity index in developed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
            
            

            

          

        

        
          3) 업종 동시성 지수(co-presence index)
          업종 동시성 지수는 상권 내에서 두 업종이 동시에 높은 비중으로 공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단일 업종의 규모나 집중 여부를 넘어 업종 간 결합구조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단순히 업종이 많이 존재하는가 하는 양적 기준보다 업종 간 상호작용하는 공존 구조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업종 다양성 지표와 구별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업종 동시성 지수는 일반적인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과 같이 조절효과(moderation effect)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권 내 특정 업종 간 동시 존재 및 결합 수준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구조적 지표로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의 업종 동시성 지수는 한 업종의 효과가 다른 업종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이 아닌, 특정 업종들이 상권 내에서 얼마나 함께 집적·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결합구조 지표에 가깝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의 전통적인 조절효과 해석보다는, 업종 간 결합 수준 자체가 상권 매출 성과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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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FS,j : 상권 j에서 외식-서비스 동시성 지수


            	CoPFR,j : 상권 j에서 외식-소매업 동시성 지수


            	CoPSR,j : 상권 j에서 서비스-소매업 동시성 지수


            	pFj, pSj, pRj : 상권 j에서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비중


          

          업종 동시성 지수는 단순 업종비율, 업종 다양성 지수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업종 간 동시적 존재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업종 간 특정 결합구조 형태가 업종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다만, 업종 동시성 지수는 두 업종 간 결합 강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만, 특정 업종의 주도적 지배 여부 자체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업종비율과 결합구조 변수의 관계를 시각화한 <Figure 4>를 살펴보면 업종비율과 결합구조 변수는 선형관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지만, 동일 비중 내에서도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동일한 업종비율 수준에서도 결합구조 변수의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 업종 간 결합구조는 단순 업종비율과 구별되는 구조적 특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업종별 비율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결합 효과가 특정 업종 집적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ratios and co-presence index
            
            

            

          

        

      

      
        2. 변수 설정
        본 연구는 상권 내 업종구조가 외식업 매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업종별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Table 4). 설명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상권 매출 결정요인으로 검증된 인구 특성, 상권 규모 변수 및 업종 다양성 지수를 포함하였고, 업종구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업종 간 결합을 나타내는 업종 동시성 지수와 해당 업종비율에 따른 규모 효과의 영향과 구분하기 위해 각 업종비율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한편, 변수의 분포 안정성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자연로그 변환을 적용하였다. 매출액 및 인구밀도와 같은 규모 관련 변수는 특정 단위 수준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므로, 로그 변환을 통해 왜도(skewness)를 완화하고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OLS, SUR 분석을 통해 서울시 발달상권에서 업종 간 결합구조에 따른 업종별 매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4. 
				
          

          
            Variable definition
          
          

        

        
        

      

      
        3. 기초통계
        변수들간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Table 5) 업종별 매출액의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매업의 표준편차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일부 대규모 상권이 분포를 주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인구특성 역시 상권별 격차가 나타나, 상권 특성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구조를 나타내는 업종 다양성 지수는 평균 3.46로 비교적 균질적인 상권 형태를 보였으나,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존재하여 상권별 구성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인구특성 역시 상권 간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평균 유동인구는 29,990명/천m2이나, 표준편차가 18,931명/천m2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최댓값이 133,050명/천m2으로 일부 중심 상권에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상주인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분포를 보였으나, 상권 유형에 따른 주거기능의 차별성도 확인되고, 분석 대상이 발달상권인 점을 고려하면 발달상권 주변에는 주거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 간 결합구조 변수는 외식-서비스 동시성 평균이 0.1, 외식-소매 동시성 평균이 0.09, 서비스-소매 결합구조 0.11로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각각 0.04, 0.03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외식-서비스의 최솟값이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 일부 상권에서는 두 업종 간 결합구조가 미약한 상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업종 간 결합구조가 상권별로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결합 효과의 실증적 검증 필요성을 제기한다.

        
          Table 5. 
				
          

          
            Summary statistics
          
          

        

        
        

      

    

    

  
    
      Ⅵ. 분석결과
      
        1.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VIF) 검토
        회귀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Table 6) 일부 결합구조 변수와 자기업종비율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VIF 값이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 방정식에서는 FS 결합구조(VIF=8.84)와 외식업 비율(VIF=8.10)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업종 간 결합구조와 업종 구성비 간 구조적 연관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 VIF는 외식업 3.98, 서비스업 3.26, 소매업 2.66 수준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치인 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일부 변수 간 상관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심각한 수준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6.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diagnostics
          
          

        

        
        

        상관관계 분석 결과(Table 7) 외식업 매출은 FS 결합구조 및 외식업 비율과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서비스업 매출 역시 FS 및 서비스업 비율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소매업 매출은 업종 다양성 및 소매업 비율과 일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업종 간 결합구조 변수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 간 동시성 지수와 업종비율 변수 간에는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FS 동시성 지수와 외식업 비율, FR 동시성 지수와 서비스업 비율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업종 동시성 지수와 업종비율 변수 간 부분적인 중첩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변수 간 상관계수가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아, 결합구조 변수가 단순한 업종비율만을 반영하는 변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Pearson correlation results (Pearson’s r)
          
          

        

        
        

      

      
        2. OLS 분석결과
        업종 동시성 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모형 설정을 통해 업종 동시성 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검토하였다. Model 1에서는 동시성 지수와 기본 상권구조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odel 2에서는 업종 동시성 지수가 특정 업종의 구성비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 업종비율을 통제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Table 8), 외식업 매출 방정식에서는 FS 및 FR 동시성 지수가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이 서비스업 및 소매업과 결합될수록 단위 면적당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Model 2에서 자기업종비율을 통제한 이후에도 FS 및 FR 동시성 지수는 여전히 유의한 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식업 매출은 단순한 외식업 비율 자체뿐만 아니라 타 업종과의 결합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8. 
				
          

          
            OLS regression results
          
          

        

        
        

        서비스업 매출 방정식에서는 Model 1에서 FS 및 SR 동시성 지수가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으나, Model 2에서 서비스업 비율을 통제한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 간 결합효과의 일부가 서비스업의 업종 구성비와 일정 부분 중첩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반면, 소매업 매출 방정식에서는 Model 1에서 SR 동시성 지수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Model 2에서 소매업 비율을 통제한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R 및 SR 동시성 지수의 계수 방향 역시 약화되거나 음(-)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소매업 매출의 경우 업종 간 결합구조 자체보다는 소매업의 업종 구성비와 점포 밀도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외식업은 업종비율을 통제한 이후에도 업종 간 결합구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서비스업과 소매업은 업종 구성비를 통제할 경우 결합구조 변수의 설명력이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종별로 상권 내 결합구조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 방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OLS 단일방정식 접근은 업종별 매출이 동일 상권 내에서 상호 연관된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매출은 동일한 상권 환경과 수요 조건을 공유하며, 한 업종의 매출 변화는 다른 업종의 매출과 동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각 방정식을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OLS 방식은 오차항 간 상관관계를 무시하게 되어 추정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업종별 매출 방정식 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기 위해 SUR 모형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SUR 모형은 각 방정식이 다른 종속변수를 갖지만 개별 방정식의 설명변수가 중복되거나 일부 동일하더라도 방정식 간 오차항이 상관되어 있을 경우 이를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OLS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계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Zellner, 1962).

      

      
        3. SUR 분석결과
        SUR 분석에 앞서, 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 방정식 간의 상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잔차 상관계수 분석과 Breusch-Pagan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Table 9), 각 방정식의 잔차 간에는 0.299에서 0.331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과 서비스업 잔차 간의 상관계수가 0.33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업종의 매출 결정요인이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Breusch-Pagan 독립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업종별 매출 방정식 간 오차항이 서로 독립이라는 귀무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각되었다(χ2=72.13, p＜0.001). 이는 업종별 매출 방정식 간 오차항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SUR 모형 적용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SUR 분석 결과는 단일 업종 매출에 대한 설명을 넘어, 동일 상권 내에서 업종별 매출 성과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변화하는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외식업과 서비스업·소매업 간 결합구조가 상권 전체의 소비 재배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질문에 부합하는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Table 9. 
				
          

          
            Residual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Breusch-Pagan test results
          
          

        

        
        

        SUR 분석에서는 앞서 OLS Model 2의 변수를 활용하여, SUR 모형과 비교하여, 업종 동시성 지수가 업종별 오차항의 상관을 고려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였다. SUR 분석에서는 세 가지 업종의 매출을 동시에 추정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매출값 없는 5개 상권, 소매업 매출값 없는 1개 상권이 제외되어 총 243개 상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Table 10), SUR 모형에서도 외식업 매출 방정식의 FS 및 FR 동시성 지수는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LS 모형과 비교할 때 계수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외식업은 타 업종과의 결합구조가 매출 성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식업 매출이 단순한 업종 구성비뿐만 아니라 상권 내 타 업종과의 결합구조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Table 10. 
				
          

          
            SUR regression results
          
          

        

        
        

        서비스업 매출 방정식에서는 OLS 모형에서 유의성이 낮아졌던 FS 및 SR 동시성 지수가 SUR 모형에서는 다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 매출이 외식업 및 소매업과 공유하는 상권 환경적 특성과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경우, 업종 간 결합 효과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단일 방정식 기반 OLS 모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업종 간 상호연관성이 SUR 모형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소매업 매출 방정식에서는 FR 및 SR 동시성 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매업의 경우 업종 간 결합구조 자체보다는 업종비율 및 점포 밀도와 같은 내부 상권구조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소매업 비율 변수는 OLS와 SUR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유지하여, 소매업은 타 업종과의 결합보다는 동일 업종의 집적 및 업종 특화 정도가 매출 성과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SUR 분석 결과는 업종별 매출 간 오차항 상관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외식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업종 간 결합구조의 영향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반면, 소매업에서는 결합구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업종별로 상권 내 결합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특히 외식업은 타 업종과의 복합적 결합구조가 매출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임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점포 밀도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발달상권 내 집적 효과가 업종 전반의 매출 성과를 지지하는 기본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상주인구는 세 업종 모두에서 부(-)의 영향을 보였는데, 이는 발달상권의 매출 구조가 거주 수요보다는 외부 유입 수요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직장인구의 경우 외식업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업과 소매업 매출에는 부정적이거나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보여 업종별 소비 행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직장인구의 경우 점심, 저녁 식사 등 외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과로 해석된다. 유동인구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의 소비가 단순한 공간적 근접성에 기반하기보다, 이계임 외(2024)의 식품소비 통계 결과에서 나타나듯 오늘날 소비가 특정 선호도나 유명 장소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목적 지향적 소비 행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 대상이 서울시 발달상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업종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유동인구에 의한 소비는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의 영향은 특정 업종의 매출로 직접적으로 귀속되기보다는 상권 내 업종 간 결합구조를 통해 분배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그 결과 모형에서는 유동인구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다소 상충될 수 있으나, 유동인구의 단순 규모보다는 상권 내 업종 간 결합 방식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 전환이 매출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박영준(2023)의 연구에서도 골목상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유동인구의 영향력이 업종별, 연도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가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진희 외(2022)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외식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였을 때, 유동인구가 모두 매출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정균(2021)은 이태원 상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업종 변화에 따라 유동인구와 매출의 관계가 달라지며, 점포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유동인구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유경훈 외(2016)는 서울 중심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유동인구가 상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권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이는 유동인구의 규모 자체보다 상권 내 구조적 조건이 상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UR 외식업 방정식에서 두 동시성 지수가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는데, FS 동시성 계수의 값이 FR 동시성 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Wald 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두 계수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4.15, p＜0.05). 이는 외식업 매출에 있어 외식업-서비스업(FS) 결합구조가 외식업-소매업(FR) 결합구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오프라인 상권이 단순 구매 중심 공간에서 체류·경험 중심의 복합소비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BK 경제브리프 보고서(정지은, 2019)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의 행태가 단순 구매에서 경험경제(experience economy)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경험경제란, 소비자들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가치있는 체험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과거와 달리 개인은 제품 자체를 구매하기보다 좋은 경험과 만족감을 사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하였다. 즉, 오늘날 소비행태에서 외식업은 경험·체험 기반의 서비스업과 결합할 경우 체류시간 연장 및 반복 방문 유도 효과를 통해 보다 높은 상권 시너지 효과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소매업과의 결합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Ⅶ.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발달상권을 대상으로 외식업·소매업·서비스업 간 결합구조가 매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OLS 모형과 방정식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SUR 모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Wald 검정을 통해 업종 간 결합 효과의 상대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업종 동시성 지수는 업종별 매출 방정식에서 차별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발달상권 내 업종구조 특성이 업종별 매출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질문 및 가설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구조 특성(업종 밀도, 업종 다양성, 업종 동시성) 분석 결과 연구가설 H1은 부분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 업종 밀도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 동시성 변수는 전반적으로 정(+)의 영향을 보이며, 상권 내 서로 다른 업종 간 결합구조가 소비자의 체류 및 연계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상업적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업종 다양성 변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영향만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는 것보다 어떠한 업종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지가 상권 성과를 설명하는 데 보다 중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업종별로 동시성 지수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H2는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 업종 간 결합 효과는 자기 업종비율을 통제한 이후에도 일부 업종에서 유의한 영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 방정식에서는 외식업 비율을 통제한 이후에도 FS 및 FR 동시성 지수가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유지하였으며, SUR 모형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종 간 결합 효과가 단순히 특정 업종의 비율이 높은 데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상권 내 서로 다른 업종 간의 결합 및 상호작용 구조 자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외식업 비율을 가진 상권이라 하더라도 서비스업 또는 소매업과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외식업 매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서비스업 및 소매업 방정식에서는 업종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SUR 분석 기준으로 서비스업은 두 동시성 지수의 유의성이 유지되었으나, 소매업은 업종 동시성 변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소매업 비율이 유의하게 나타나 소매업은 타 업종과의 결합보다 동일 업종의 집적이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업종 간 결합구조의 효과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 특성 및 소비 행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업종 동시성 지수 계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식업은 소매업보다 서비스업과 결합할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매출 성과를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SUR 분석에서는 외식업-서비스업 결합효과(FS)가 외식업-소매업 결합효과(FR)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Wald 검정에서도 두 계수 간 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외식업이 탐색재적 성격이 강한 소매업보다, 체류·경험·대면 소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업과 결합될 때 매출 증대 효과가 구조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외식업은 단순 구매 중심 업종보다 경험·체험 기반 서비스업과 결합된 상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성과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상권에서 외식업의 성과가 탐색재적 성격이 강한 소매업과의 결합보다, 체류·경험·대면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서비스업과의 결합을 통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외식업은 단순 구매 목적의 업종보다 경험·체험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과 결합된 상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성과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2.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서울시 상권을 업종의 다양성 효과 수준에서 검토하지 않고, 업종 간 결합구조에 따라 상권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외식업-서비스업 결합구조는 외식업-소매업 결합구조보다 외식업 매출 성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상권정책이 주로 업종비율, 점포 수, 업종 다양성 등의 총량적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왔다면, 향후 상권 활성화 정책은 특정 업종의 비율 확대보다는 업종 간 기능적 결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외식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경우, 주변 업종과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를 고려한 집적 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전통적으로 효율적인 상권 조합으로 논의되어 온 외식업-소매업 중심 결합구조보다, 오늘날의 소비환경에서는 외식업-서비스업 결합구조가 외식업 매출 성과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온라인 유통 확산과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소매업의 오프라인 집객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된 반면, 서비스업과 외식업은 여전히 대면적, 경험재적 소비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은 서비스업과 결합될 때 소매업과 결합되는 경우보다 더 높은 매출 성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오늘날 상권의 경쟁력이 단순 상품 구매 기능보다는 체류·경험·여가·문화 소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비자는 더 이상 단순히 상품 구매를 위해 상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식음·문화·여가·생활서비스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험 중심 공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 및 상권 활성화 정책 역시 단순한 소매업 집적 확대나 특화거리 조성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외식업과 서비스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체류와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복합 소비공간 조성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외식업의 입지 전략에서 단순한 유동인구 규모보다 상권 내 업종 간 결합구조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유동인구와 접근성이 상권 매출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강조되어 왔으며, 소매업 집적이나 대규모 유동인구를 확보한 지역이 최고 입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발달상권의 매출 성과는 단순한 유동인구 규모나 입지 규모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상권 내 서로 다른 업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의해 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소비자는 단순히 거주지 인근이나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서 소비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경험·체험·여가·문화 소비를 위해 특정 상권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소비의 중심이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기보다 목적성을 갖고 찾아가는 경험 소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상권의 경쟁력은 단순히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체류와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업종 간 결합구조와 복합 소비환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형성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3.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이러한 연구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식업-서비스업, 외식업-소매업 및 서비스업-소매업 간 결합구조를 업종 동시성 지수를 통해 정량화하였다. 이는 단순한 업종 비중이나 업종 다양성 지표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업종 간 결합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결합구조의 방향성이나 기능적 위계까지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동일한 값을 갖는 상권이라 하더라도 외식-서비스-소매업 중 어느 업종이 중심이 되는 경우인지를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업종 동시성 지수와 업종별 매출 간의 관계는 상권 내 업종구조와 매출 성과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 관계라기보다는 변수 간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업종 결합구조 분석과 함께 패널자료 구축이나 도구 변수 접근법 등을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24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단면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상권 구조변화가 매출성과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이나, 결합구조의 형성 및 변화과정 까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자료가 축적되어 시계열 또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상권구조의 재편 경로와 지속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에 활용된 업종 분류의 광범위함에 따른 업종 내 이질성 통제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권 단위의 거시적 시각으로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3대 업종 분류를 채택하였으나, 이는 개별 업종이 지닌 고유한 소비 행태와 집객 방식의 차이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 범주 안에서도 근린형과 목적형, 전문품, 비내구재 등의 소비는 그 구조적으로 체류시간, 방문목적, 연쇄 소비 가능성 등 시너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평균적인 효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업종을 기능이나 비대면 대체성 등 다각적인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업종 간 결합구조를 더욱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향후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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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 area in which
50 or more retail establishments are located

Developed within a total floor area of 2,000 square meters
commercial  orless is defined as a “shopping street’. In this
district study, a developed commercial district is
defined as a concentrated area of commercial
establishments within a walkable distance,
excluding consideration of the hinterland
- Commercial areas formed along narrow
Street streets within residential neighborhoods r_ather
commercial than along major arterial roads, characterized
district by a minimum threshold number of
establishments and a high density of alley-
level (small-street) shops.
Traditional " Permanent or regularly held markets that have
markets developed organically in a given area over an

extended period.

Source: Seoul Open Data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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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s, Western restaurants, Bakeries, Fast-food

restaurants, Chicken specialty restaurants, Korean
snack bars, Beer pubs, Coffee and beverage shops

Food
services
(10

General private academies, Foreign language
institutes, Arts academies, Computer training
institutes, Sports training services, General medical
clinics, Dental clinics, Korean medicine clinics,
Veterinary clinics, Law offices, Patent attorney
offices, Judicial scrivener offices, Other legal
services, Accounting offices, Tax accounting offices,
Billiard halls, Golf driving ranges, Bowling alleys, PC
rooms, Electronic game arcades, Other amusement

Sarvice facm_ties, Lottery shops, Telecommumc_ation device

(@7) repair services, Sports clubs, Automobile repair
services, Car detailing services, Motorcycle repair
services, Hair salons, Nail salons, Skin care clinics,
Laundry and dry-cleaning services, Home appliance
repair services,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s, Inns
and motels, Guesthouses, Goshiwon, Karaoke
rooms, Study rooms, DVD rooms, Recording studios,
Photo studio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Building cleaning services, Travel agencies,
Video and book rental services, Clothing rental
services, Household goods rental services

Supermarkets, Convenience stores, Liquor
wholesalers, Rice retailers, Meat retailers, Seafood
retailers, Fruit and vegetable retailers, Side-dish
shops, Computer and peripheral equipment retailers,
Mobile phone retailers, General apparel stores,
Hanbok stores, Children’s clothing stores, Shoe
stores, Bag and luggage stores, Optical stores,
Watch and jewelry stores, Pharmacies, Medical
equipment retailers, Bookstores, Stationery stores,

Retail Cosmetics stores, Beauty supply stores, Sports and

(43) athletic goods stores, Bicycle and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retailers, Toy stores,
Textile product retailers, Flower shops, Pet shops,
Secondhand fumiture stores, Furniture stores, Home
appliance retailers, Hardware stores, Musical
instrument stores, Interior furnishing stores, Lighting
equipment stores, Used car dealerships, Automobile
parts retailers, Motorcycle and parts retailers,
Recyclable goods retailers, Art and antique dealers,
Gas stations, E-commerce retailers

Source: Seoul Open Data Plaza





